
 

 

PRESS RELEASE                                                     배포일자 : 24.07.02 

아미코젠 子 아미코젠차이나, 툴라스로마이신 API 및 완제 신공장 본격 생산 돌입 

▶ 툴라스로마이신 등 본격적인 동물완제의약품 생산 시작 

▶ 글로벌 시장 진출 통한 매출 및 수익성 극대화 전략 펼칠 것 

 

[2024-07-02] 바이오 의약 및 헬스케어 소재 전문 기업 아미코젠(092040, 대표이사 박철)의 자회사 

아미코젠 (중국)생물유한공사(이하 아미코젠차이나)는 툴라스로마이신 API 및 완제 생산 신공장이 완

공돼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아미코젠차이나는 원료의약품에서 완제의약품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뤘다. 신규 동물의약품 완제공장은 

무균분말 주사제, 비사후멸균 대용량 주사제, 비사후멸균 및 사후멸균 소용량 주사제, 사후멸균 대용량 

비정맥 주사제, 사후멸균 유방주입제 및 자궁주입제, 경구용액제, 소독제, 동결건조 원료의약품 등의 

생산라인들과 공조, 용수 등과 같은 유틸리티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 균분말 주사제 연간 생산 능력은 

2 억 개, 주사제 연간 생산 능력은 6 천만 병이다. 연간 원료 공급량은 1,500 톤에 달하며, 국내외 유명 

동물의약품회사에 수출되고 있다. 

 

아미코젠차이나의 동물용 항생제 완제사업부 총책임자는 “회사가 최근 툴라스로마이신 API 및 완제를 

위한 세계 최고의 생산공장을 구축해 연간 60톤의 툴라스로마이신 API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중국농업부의 신 GMP 인증을 통과했으며 본생산에 돌입했다”며, “새로운 유형의 동물의약품으로서의 

툴라스로마이신은 독특한 항균 및 항염증 효능을 가지며 돼지, 소, 양 등 다양한 가축 사육 분야에서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미코젠차이나는 툴라스로마이신 API 및 

완제에 대한 깊은 연구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툴라스로마이신 완제품인 "Cilaian"을 

성공적으로 출시했다”며, “새로운 공장에서의 본생산은 툴라스로마이신 사업영역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미코젠차이나는 중국 산둥성 지닝시 첨단 하이테크파크에 188,851m2 (57,127 평) 규모로 2007 년 

설립됐으며 원료의약품, 동물의약품 완제, 의약물질 정제용 레진 및 제약용 특수효소를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시장의 수요와 산업 발전의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 확대와 제품 품질 향상을 통해 

중국외 동물의약품 분야 중 특정 항균 및 항염 제품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아미코젠차이나는 중국 내에서 하이테크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회사는 재무 안전성, 우수한 

연구 개발 능력과 체계화된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세팔로스포린계와 신규 마크로라이드계, 해열진통제, 

구충제, 소독제, 애완동물 의약품 등의 제품라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품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툴라스로마이신, 가미스로마이신, 세프록심, 틸디피록심, 세프포독심, 프록세틸 등 

동물의약품 신약 승인을 획득했으며, 50 여 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사진설명 1 : 신축 툴라스로마이신 원료 공장 

사진설명 2 : 동물용 항생제 완제공장 


